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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즈팬들전율케한한국시리즈그순간

KIA역대한국시리즈우승연도MVP

연도 상대팀 전적 MVP

1983 MBC청룡 4승1무 김봉연

1986 삼성라이온즈 4승1패 김정수

1987 삼성라이온즈 4승무패 김준환

1988 빙그레이글스 4승2패 문희수

1989 빙그레이글스 4승1패 박철우

1991 빙그레이글스 4승무패 장채근

1993 삼성라이온즈 4승1무2패 이종범

1996 현대유니콘스 4승2패 이강철

1997 LG트윈스 4승1패 이종범

2009 SK와이번스 4승3패 나지완

2017 두산베어스 4승1패 양현종

전남일보선정KS 5대명승부

1982년프로야구원년창단해 2년만에첫

우승을 거머쥔 해태타이거즈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내리 4연패를 달성하며 팬들을

열광케했다.기아가인수한2001년이후에도

2009년 10번째, 2017년 11번째우승을이루

며한국시리즈 11전전승이라는전무후무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타이거즈의 명승부를

되돌아본다.편집자주

●1983년 한국시리즈 1차전 해태 7-4

MBC(10월15일광주무등야구장)

1982년첫해김동엽감독과조창수감독대

행체제로 4위에머무른해태는리그참가두

시즌만인1983년김응용감독체제로우승의

영광을거머쥐었다. 30승 1무 19패의 성적으

로전기리그우승을차지한해태는한국시리즈

에서후기리그우승팀인MBC와맞붙었다.

해태는첫한국시리즈무대를완벽히호령했

다. 1회말 1사만루기회에서김종모의 2타점

적시 2루타와김무종의땅볼로 3-0으로 앞선

해태는 2회말 1득점, 4회말 2득점, 5회말 1득

점을 추가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고 선발

이상윤이9이닝4실점으로완투승을챙기며구

단사상첫한국시리즈승리를장식했다.

●1988년한국시리즈6차전해태4-1빙그

레(10월26일서울잠실야구장)

1986년과 1987년, 삼성을꺾고 2연패를이

룬해태는1988년한국시리즈에서빙그레를상

대로1~3차전을모두챙기며우승을눈앞에뒀

으나4~5차전을내리내주며위기에빠졌다.

하지만해태는 6차전 5회초 2사만루기회

에서김준환의2타점적시타와한대화의적시

타로3-0으로앞섰고, 8회초에는김봉연의적

시2루타로추가득점을뽑으며4-0으로달아

났다.3차전완봉승의주인공이었던문희수는

8회말조양근에만회포를내줬으나더이상의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며 완투승으로 왕조를

완성했다.

●1993년한국시리즈7차전해태4-1삼성

(10월26일서울잠실야구장)

광주에서 1~2차전 1승 1패를 나눠가진 뒤

대구에서3~4차전1무1패로1승1무2패,불

리한상황에서서울로올라온해태는5~6차전

에서연승을달리며3승 1무 2패로흐름을뒤

집은뒤7차전에나섰다.

해태는신인이종범의빠른발을활용,대권

도전을끝냈다. 이종범은1회말안타를친뒤

도루에성공,홍현우의적시타에홈을밟으며

선취 득점을 올렸고 4회말 2사 1 2루에서는

적시타로직접추가득점을뽑았다.또 4-1로

앞선 9회초 2사 1루에서이만수의땅볼을직

접처리하며마지막아웃카운트를잡았다.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 KIA 6-5 SK

(10월24일서울잠실야구장)

정규시즌에서81승 4무 48패(승률0.609)

를 거둔 KIA는 SK(80승 6무 47패 승률

0.602)와승차없이승률에서앞서우승을차

지했다. 한국시리즈역시 6차전까지 3승 3패

로맞서며팽팽한흐름을보였다.

KIA는7차전5회초까지박정권에게만3타

점을내준뒤 5회말안치홍의적시타로한점

을만회했으나6회초김강민의희생플라이와

박재상의 적시타로 1-5까지 끌려갔다. 하지

만 6회말 나지완의 투런포, 7회말 안치홍의

솔로포와김원섭의적시2루타로동점을이뤘

고 9회말 나지완이 좌월 솔로포를 터트리며

KIA에첫우승을선물했다.

●2017년한국시리즈2차전KIA 1-0두산

(10월26일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정규시즌최종전까지이어진혈투끝에극

적으로 우승을 차지한 KIA는 한국시리즈에

선착해상대를기다리며체력을비축했다.하

지만1차전에서두산에덜미를잡히며한국시

리즈우승확률75.8%를빼앗겼다. 24.2%의

가능성에서2차전에나선KIA는양현종의역

투로 분위기를 반전했다. 1988년 문희수,

1996년 이강철, 2009년 아킬리노 로페즈에

이어타이거즈역사상네번째한국시리즈완

봉을달성했고 8회말 1사 1 3루에서런다운

에걸린김주찬이포기하지않는플레이로 4

연승, V11의출발을이끌었다. 한규빈기자

타이거즈레전드이자
정회열동원대야구부감독

한국시리즈3차례우승견인포수

KBO첫父子가같은팀1차지명

선배스승아버지로서격려메시지

아들, V12 확정후포수와포옹하길

정회열동원대야구부감독(오른쪽)이지난 2019년 9월28

일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열린2020년신인선수입

단환영식에서아들인정해영으로부터프로첫유니폼을전

달받은뒤격려를나누고있다. KIA타이거즈제공

타이거즈는한국시리즈에 11번 올라가서 모두 이긴 팀

이다. 후배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아들에게도 믿는다는

얘기를해주고싶다.

해태타이거즈의프랜차이즈스타로활약하며세차례우

승을일궈낸정회열동원대야구부감독이후배들에게전하

는격려메시지다. 그는KIA타이거즈선수들의선배로서,

스승으로서, 아버지로서삼성라이온즈와맞대결로펼쳐지

는이번한국시리즈를기다리고있다.

정 감독은 1990시즌부터 1997시즌까지 해태의 안방을

책임진뒤삼성으로적을옮겨 1999시즌을끝으로은퇴했

다. KIA가 해태를 인수한 뒤에는 전력분석원과 스카우트

팀장, 배터리코치, 수석코치, 퓨처스감독등을두루지내

며지도자경력을쌓았다.

정감독은전남일보와인터뷰에서 승부이기에무조건이

겨야한다는생각이었다. 해태사정이열악했기때문에우

승보너스로겨울을따뜻하게보내자는절박함도있었다고

회상하면서도 과학적으로는질 확률도 있지만 11번을 올

라가서다이겼으니까올해역시선수들이자신감있을거

고진다는생각을안할것이라고밝혔다.

해태타이거즈이상윤 해태타이거즈문희수 해태타이거즈이종범


